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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조던 스피스

(미국사진)가 지난해 전 세계 골프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다는 조사

결과가나왔다

미국골프전문매체골프다이제스트는

13일 인터넷판에 2015년 골프 선수들의

상금과후원금 광고출연 초상권등각종

수입을모두더해상위 50위를발표했다

수입은 대회상금과후원금 보너스 대

회 초청료 초상권 강의료 코스 설계 등

을 모두 더해 계산했다 다만 자신의 재산

을투자해서벌어들인수입은제외했다

조사에 따르면 스피스는 지난해 상금

2303만 465 달러(약 278억원) 경기 외 수

입 3000만 달러(약 362억원)를 더해 총

5303만 465 달러(약 640억원)를 번 것으

로집계됐다

2014년 조사에서 16위였던 스피스는 1

년만에 1위로껑충뛰었다

스피스의 뒤를 이어 필 미컬슨(미국)이

총수입 5230만 1730 달러(약 632억원)로

2위였고 2014년 1위였던 타이거 우즈(미

국)는 총수입 4855만 198 달러(약 586억

원)로 3위로밀려났다

우즈는이조사에서 12년연속 1위를지

키다가이번에처음 1위자리를 스피스에

게내줬다 2014년 우즈는 5511만 달러를

번것으로조사됐다

경기외수입이 3년전인 2013년 7100만

달러에서 2014년 5450만 달러로 줄었고

2015년 조사에서는 4800만 달러로 또 줄

면서 갈수록 하락하는 그의 상품 가치를

보여줬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총수입

4696만 8190 달러로 4위에올랐다 은퇴한

아널드 파머(미국)가 4000만 달러로 5위

잭 니클라우스(미국)는 2204만 1500 달러

로 6위에올랐다

아시아권선수로는마쓰야마히데키(일

본)가 912만 1146 달러로 22위에 올라 가

장높은순위를기록했다 이시카와료(일

본)가 613만 4487 달러로 34위 여자 선수

로는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589만

3423 달러로 42위에올랐다

뉴질랜드교포대니리는 536만 5933 달

러로 46위 역시 뉴질랜드교포인 리디아

고는 530만 802 달러로 47위에 자리했다

한국 선수로는 입대한 배상문이 529만

4632 달러로 48위에이름을올렸다

연합뉴스

세계랭킹 1위 스피스 수입도 1위

욕심 같아서는 평생 소원인 금메달

을따고싶습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아쉽게 은

메달을따내며영화우리생애최고의순

간(우생순)에 감동 스토리 소재를 제공

한 임영철 여자 핸드볼대표팀 감독이 언

론인터뷰에서밝힌리우올림픽목표다

지난해 10월일본나고야에서열린올

림픽 아시아지역 예선에서 4전 전승으

로 올림픽 티켓을 따낸 여자 핸드볼은

리우올림픽에서 우생순을 뛰어넘는

금빛영광을꿈꾸고있다

여자핸드볼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시작으로 9회 연속 올림픽 본

선 진출의 쾌거를 이뤘고 올림픽 본선

무대에서도 2012 런던올림픽까지 8회

연속 4강에오를정도로강팀이다 여자

핸드볼은 비인기 종목의 설움속에서도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

나대회에서금메달을따냈고 1984년과

1996년 2004년 대회은메달 2008년베

이징에서는동메달을획득했다

대표팀으로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

34위전 스페인과의경기에서 제2의 우

생순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쉽게

져 4위에 그친 슬픔을 브라질에서 날려

버리겠다는각오다

대표팀은실전모의고사라할수있었

던 지난해 12월 제22회 세계여자선수권

대회에서 조 4위로 간신히 조별리그를

통과한 뒤 16강에서 탈락했다 부진한

성적에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만도 하지

만 대표팀은 여전히 올림픽에서의 선전

을자신하고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은 올림픽 출전 티

켓을 이미 확보한 뒤 편안한 마음으로

나섰을뿐아니라젊은선수들이국제대

회와 유럽팀에 대한 면역력을 키운다는

목표도달성했다는자체평가때문이다

게다가 올림픽 본선에는 부상으로 세계

선수권에 빠졌던 대표팀 맏언니 김온아

(SK) 등의합류로전력보강도기대하고

있다

여자 핸드볼 선수들은 이번 달 29일

시작하는국내리그준비를위해소속팀

에서훈련에매진하고있다

선수들이 리그에서 컨디션을 끌어올

린후올림픽을앞두고대표팀을소집해

외국팀과의평가전 해외전지훈련등을

실시하면전력을극대화할수있다는것

이대표팀의계산이다

올림픽 여자 핸드볼은 12개 나라가 2

개조로나뉘어조별리그를벌인뒤상위

4개팀이 8강에올라토너먼트로경기를

치른다 출전국으로는 세계선수권 우승

국인노르웨이와개최국브라질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4개 대륙예선 우승국 등

6개국이확정된상황이다 4월께나머지

본선진출국이가려지면 5월께본선대진

이나올예정이다

한편 5회 연속올림픽본선진출을노

리던남자대표팀은지난해 11월카타르

에서열린리우올림픽아시아지역예선

에서 4위에 그치며 올림픽 진출이 좌절

됐다

15일부터 바레인에서 열리는 제17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남자 대

표팀은세대교체와함께 2020년도쿄올

림픽을 향해 신발끈을 고쳐매겠다는각

오를다지고있다 연합뉴스

삼세판리우서 우생순 금빛신화쓴다

무안출신의 한국 여자 핸드볼의 간판

김온아(28)에게 2016년의 의미는 정말

남다르다

지난해 11월 SK 슈가글라이더즈로

이적한 김온아는 2016년을 맞아 SK의

우승과올림픽메달권진입이라는두마

리토끼를향해뛸예정이다

최근 발목 인대 봉합 수술을 받아 태

릉선수촌에서 재활 중인 김온아는 팀

에서도 그렇고 올림픽에서도 좋은 모습

을보여드리고싶다고각오를밝혔다

4년 전 런던 올림픽은 김온아에게 좋

은 기억이 아니었다 조별리그 첫 경기

스페인전에서 무릎 인대를 심하게 다쳐

더 이상 코트에 나설 수 없었기 때문이

다 김온아는 당시 부상 때문에 오른쪽

무릎수술을두번이나받아야했다

김온아는 이번 대표팀은 어린 선수

들도 국제 경기 경험이 적지 않아 든든

하다며 지난해 12월 세계선수권에서

14위에머물렀지만매경기좋은내용을

보인만큼부상관리만잘한다면메달권

진입은할수있을것이라고자신했다

그는 최근 세계 대회와 인연이 없었

지만 이번에는 베스트 7에 한번 선정되

고싶다베스트 7에들어간다는것은우

리나라가 메달권에 진입한다는 의미와

같기때문이다라고웃었다

김온아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

같이국가대표로금메달을땄던동생김

선화와의동반출전에대한소망을밝히

기도했다 연합뉴스

리우올림픽 종목 핸드볼

리우올림픽 기대주

핸드볼 김온아

무안 매운손 베스트 7 노린다

맏언니김온아전력보강

남자팀은본선진출실패

발목인대수술태릉서재활

동생김선화와함께가고파

순위 이름 수입(한화)

1 조던스피스(미국) 640억

2 필미컬슨(미국) 632억

3 타이거우즈(미국) 586억

4
로리매킬로이

(북아일랜드)
565억

5 아널드파머(미국) 481억

골프 선수 수입 상위 5위

배상문은 48위

2015년 640억원

자료골프다이제스트




